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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학과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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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의 관계를 살

펴봄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물을 이

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복지 실천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0년 4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중 군사학과가 개설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여 총 231부의 자료를 EXCEL 2016,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

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

다. 분석 결과 우울과 불안은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해당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와 기관,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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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인간은 인생을 살면서 누구나 심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한다. 이때 누군가에

게 도움을 얻을 수 있다면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는 것은 더 용이할 것이다. 

그러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36개의 조사대상국 중 한국은 심

리적인 어려움을 경험할 시 타인에게 의지한다고 보고한 응답자의 비율이 가

장 낮게 나타났다(OECD, 2015). 그 원인으로 한국은 치매를 제외한 정신질환 

진료비가 전체 의료비 지출의 3%에 불과하고, 정신질환 초기에 최적의 진료

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언급하였다(조선일보, 2014). 즉, 우리나라에

서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주변 사람이나 전문가로부터 도움을 적절

히 받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Yoo, Goh, & Yoon, 2005).

상담이나 심리치료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는 

것을 서비스 갭(service gap) 현상이라고 한다(Stefl & Prosperi, 1985). 일부 

연구자들은 경제적, 시간적 비용문제, 심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등 주

변 요인들이 서비스 갭 현상의 원인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하였다(Horgan, 

1985). 그러나 대부분의 상담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물리적 접근성이 용

이한 대학상담센터에서도 유사한 서비스 갭 현상이 존재하고 있으며,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 중 많은 수가 상담센터 이용을 꺼리고 있다(김범선, 

전윤경, 전진실, 2008; Walter, Yon, & Skovholt, 2012).

Kushner와 Sher(1989, 1991)가 제시한 상담서비스 이용 의도에 영향을 미치

는 접근요인과 회피요인의 차원에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Kushner와 

Sher(1989, 1991)은 Miller(1944)의 고전적 접근-회피 갈등(classic 

approach-avoidance conflict) 이론을 바탕으로 다양한 개인적 변인과 환경적 

변인을 접근요인들과 회피요인들로 나누어 이러한 요인들 간 갈등의 결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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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적인 도움추구 행동 여부를 결정하다고 보았다. 예를 들어, 개인이 느끼

는 심리적 어려움, 가까운 지인의 상담경험, 만족스러운 과거 상담 경험, 상

담 전문성에 대한 신뢰 등은 심리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을 높이는 접

근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상담을 받는 것에 대한 낙인 우려, 불만족스러운 

과거 상담 경험 등은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할 가능성을 낮추는 회피요인들로 

작용하여 도움추구 행동 여부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다(박준호, 

서영석, 2009).

우울, 불안, 스트레스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의 경우, 어려움 수준이 높아질

수록 전문적인 도움을 요청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선행 연구에서 심리적 어

려움이 높은 사람들이 실제로 심리상담 서비스 이용 빈도가 높다는 것을 확

인하였다(Kushner & Sher, 1989; Rickwood & Braithwaite, 1994). 반면, 개인이 

지각하는 심리적 어려움 수준이 낮으면 상담이나 심리치료를 받을 가능성이 

낮다(Komiya, Good, & Sherrod, 2000). 이러한 결과는 국내 연구에서도 비슷하

게 나타났는데 개인이 느끼는 불안이나 태도와 같은 심리적 어려움은 상담이

용 의도와 실제 전문적 도움에 대한 태도를 예측하는 중요한 선행요인으로 

제시하였다(신연희, 안현의, 2005; 이선혜, 2007).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곽

현선(2012)의 연구에서도 우울이 도움추구 태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

났다. 그 뿐만 아니라 우울장애와 불안장애로 진단 받은 사람들이 도움을 추

구하는 비율은 각각 13%와 25%로 나타났으며(Roness, Mykletun, & Dahl, 

2005), 경제적 스트레스(Lim, Heckman, Montalto, & Letkiewicz, 2014), 사회심

리적 스트레스(Onditi, Moses, &Masath, 2014), 문화적응 스트레스(Tung, 2011)

와 같은 다양한 스트레스 역시 도움추구 행동과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에서 여러 문제들로 인해 전문적인 도움으로 비교적 

쉽게 해결될 수 있는 적응상의 심리적 문제들도 제 때에 필요한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 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심각한 상태에 이를 수 있다(남숙경, 이상

민, 2012). 따라서 상담심리학자와 상담자들은 서비스 갭을 줄여 도움이 필요

한 사람들이 제때에 전문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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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사학과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우울과 불안이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대학생 시기는 

향후 진로나 다양한 문제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교육이나 경험을 쌓기 

위해 자신의 결정에 관련된 내적, 외적 요소를 종합하고 구체적이고 세밀한 

계획을 세우는 매우 중요한 시기로 대학생의 심리상담에 대한 실제적이고 심

도 있는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국내외 연구에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상담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고 대학생에게 맞는 다양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유훈, 김계현, 2015; 이지원, 이기학, 2014; 최윤정, 2015; 

Hughes, Gibbons, & Mynatt, 2013; Obi, 2015; Rowell, Mobley, & Kemeret, 

2014). 그러나 대학생의 심리상담에 관련한 연구와 실제를 통합하고 파악하는 

연구의 경향성을 면밀히 분석하는 연구와 향후 국내 안보와 올바른 병영문화

를 선도해 나가야 할 군사학과 재학생들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진로발달의 중요한 시기에 있는 군사학과 대학생에 대한 심리 상담 

서비스 태도의 선행요인으로서 우울과 불안의 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대학생들

의 심리상담 연구에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군사학과 대

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 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스를 받는데 장애물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복지 실천의 실증적 근거

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향후 대학생들의 심리상담 분야 활성화에 활

용될 수 있는 기초자료로 마련하고자 한다.

Ⅱ.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는 2020년 04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중 군사학과가 개설

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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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한 총 231부를 본 연구의 분석 자료로 사용하

였다. 성별 구성은 남학생이 124명(53.7%), 여학생이 107명(46.3%)로 남학생이 남

학생보다 다소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다. 학년은 2학년이 123명(53.2%)으로 가장 

많았고, 1학년이 47명(20.3%), 3학년이 46명(19.9%), 4학년이 15명(6.5%)으로 나타

났다. 경제수준은 중이 200명(86.6%)으로 가장 많았고, 하가 23명(10%), 상이 8명

(3.5%)로 나타났다. 심리상담경험은 없음이 158명(68.4%)으로 가장 많았고, 있음

이 73명(31.6%)로 나타났다. 종교는 무교가 125명(54.1%)으로 가장 많았고, 기독교

가 45명(19.5%), 불교가 28명(12.1%), 기타가 18명(7.8%), 천주교가 15명(6.5%)로 나

타났다. 

변인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성 124 53.7

여성 107 46.3

학년

1학년 47 20.3

2학년 123 53.2

3학년 46 19.9

4학년 15 6.5

경제수준

하 23 10.0

중 200 86.6

상 8 3.5

심리상담경험
있음 73 31.6

없음 158 68.4

종교

기독교 45 19.5

불교 28 12.1

천주교 15 6.5

무교 125 54.1

기타 18 7.8

합계 231 100.0

표 1. 연구 참여자의 일반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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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측정도구

첫째,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Radloff(1977)가 

개발한 CES-D척도를 국내 실정에 맞게 번안한 전겸구, 최상진과 양병창

(2001)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에 맞게 어휘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

용하였다. 우울은 10개 문항으로 구성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 둘째, 군

사학과 대학생들의 불안을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Spielberger, Gorsuch와 

Lushene(1970)의 연구에서 개발된 상태-특성 불안 척도(State-Trait Anxiety 

Inventory)를 국내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김정택(1978)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

구의 대상에 맞게 어휘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불안은 10개 문항으

로 구성된 단일요인으로 구성되었다. 셋째,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심리상담 서

비스 태도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는 Ægisdóttir와 Gerstein(2009)가 개발한 심

리상담 서비스에 대한 신념(BAPS: Beliefs About Psychological Services)을 국

내의 실정에 맞게 번안한 김태선(2011)의 연구를 토대로 본 연구의 대상에 맞

게 어휘를 수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는 낙인내성 8

문항, 상담의향 6문항, 전문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3. 측정도구의 타당성 및 신뢰성 검증

연구에 사용된 조사도구의 타당도 및 신뢰도를 검증하고자 수집된 231명 

전체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5개 요인, 38문항이 포함된 측정모형의 확인적 요

인분석과 개념신뢰도, AVE, Cronbach’s α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모형의 

설정은 선행연구를 근거로 5개의 잠재변수가 각각에 해당되는 측정문항을 설

명하도록 설정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에서 사용된 5개 요인, 38문항의 측정

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1935.673, df=655, p=.000, Q=2.955, TLI=.845, 

CFI=.855, RMSEA=.092로 나타났으며, 각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문항의 요인부

하량이 모두 .5이상으로 나타나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의 타당성이 입증



군사학과대학생의우울및불안에따른심리상담서비스태도의관계

- 165 -

변인
하위
요인 문항 SRW C.R(t)

개념
신뢰도 AVE Cronbach’α

우울

하는 일마다 힘들게 느낌 .796 9.898***

.940 .611 .942

우울 .856 9.412***

시작할 기운이 나지 않음 .834 9.631***

귀찮게 느낌 .765 10.05***

정신을 집중하기 힘듦 .808 9.824***

평소보다 말이 적음 .836 9.614***

울적한 기분 .739 10.149***

식욕이 없음 .823 9.722***

능력이 부족 .764 10.055***

행복하지 않음 .718 10.216***

불안

쉽게 피로 .744 10.193***

.938 .604 .940

울고 싶은 심정. .801 9.958***

행복하길 원함 .730 10.236***

마음을 빨리 못 정하여 실패 .823 9.824***

너무 많은 어려운 문제 .682 10.352***

하찮은 일에 너무 걱정 .919 8.382***

무슨 일이건 힘들게 생각 .698 10.318***

자신감이 부족하다. .864 9.458***

위기나 어려움 회피 .844 9.657***

울적 .745 10.19***

심리
상담
서비스 
태도

낙인
내성

찾아가기 어려움® .819 10.203***

.957 .740 .954

상담은 나의 나약함을 인정® .913 9.432***

상담은 인생의 오점® .755 10.386***

의논하면 안되는 문제 있음® .912 9.457***

자의적으로 해결할 수 없음® .964 7.333***

상담은 좋은 방법이 아님® .952 8.173***

전문가와 대화가 어려움® .916 9.387***

필요시 상담 .628 10.559***

전문
성

도움을 받을 수 있음 .858 10.343***

.913 .724 .888
대화나누기 좋음 .820 7.919***

비밀이 보장되어 좋음 .806 6.335***

전문가는 지식이 많아 유용 .785 10.369***

상담
의향

친구에게 상담 추천 .658 9.853***

.918 .657 .919

사적인 고민을 털 수 있음 .917 8.555***

심리상담 전문가는 도움 .946 7.467***

찾아가고 싶을 수 있음 .646 8.326***

문제 시 상담 요청 .796 8.569***

고민 상담 요청 가능 .898 8.865***

®= 역채점 문항

표 2. 타당도 및 신뢰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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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Osman, Purwana와 Saptono(2017)에 따르면 증분적합지수가 .8이상일 

경우, 이를 수용 가능한 수치로 제시하였다. 또한 각 하위요인은 개념신뢰도 

.7이상, AVE(집중타당도) .5이상, Cronbach α .7이상의 기준치를 충족하여 연

구에서 수집된 자료의 신뢰도가 검증되었다. 

4.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18.0과 AMOS 18.0 프로그

램을 사용하였다. 먼저 연구 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빈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에 이용된 척도에 대한 타당성 검증을 위해 확인

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신뢰도 검증은 개념신뢰도, AVE 및 

Cronbach ɑ값을 산출하였다. 하위요인들의 정규성 검증은 기술통계를 실시하

였으며,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관계분석을 분석하였

다. 마지막으로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 불안과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 간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구조방정식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Ⅲ. 연구결과

1.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분석을 하기전 선행연구(김기형, 박중길, 2009; 양대승, 강현우, 2017; 이수

란, 2014)와 측정모형과 검증결과를 참고하여 해당 하위요인을 구성 관측변수

들의 항목묶음(Item parceling)을 실행하였다. 3개의 잠재변수를 구성하는 6개 

하위요인들의 정규성 및 하위요인들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기술통

계분석 및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각 하위변인의 평균점수는 2.212~ 3.964의 평균이 분석결과 나타났고, 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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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차, 왜도(≤2.0), 첨도(≤4.0)에서 이상치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 하위

요인들의 점수 분포가 정규성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그러므로 상관관

계 분석결과 모든 하위요인들간 -.578 ~ .779 수준으로 나타났고, 요인 간 상

관계수가 .8 이상으로 나타난 요인들은 존재하지 않아 다중공선성에 문제가 

없음을 판단하였다.

2. 연구가설 검증

연구가설 검증을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 분석을 실시하여 그 결과는 <표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분석결과, 구조모형의 적합도 지수는 X2=2009.264, df=658, 

p<.001, TLI=.837, CFI=.847, RMSEA=.074으로  비교적 적합한 모형으로 나타났다. 

각 변인 간 경로를 살펴본 결과, 가설 1-1로 설정한 우울이 낙인내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2.724(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2로 설정한 우울이 상담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531(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1-3으로 설정한 우울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12.721(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1로 설정한 불안이 낙인내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

(SRW)는 –15.262(p<.0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요인 M(SD) 왜도 첨도 우울 불안 낙인
내성

상담
의향

전문
성

우울 2.211(.847) .387 -.416 1
불안 2.335(.834) .049 -.947 .779** 1

낙인내성 3.964(.862) -.406 -.856 -.486** -.578** 1
상담의향 3.234(.881) -.016 -.465 -.304** -.301** .296** 1

전문성 3.653(.765) .029 -.570 -.532** -.537** .436** .608** 1
**p<.01

표 3. 기술통계 및 상관관계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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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가설 2-2로 설정한 불안이 상담의향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

는 –1.969(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설 

2-3으로 설정한 불안이 전문성에 미치는 영향의 표준화 경로계수(SRW)는 –
11.994(p<.01)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부적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Ⅳ. 논의

본 연구는 군사학과 대학생의 우울 및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

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를 통해 나타난 결과에 대하여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군사학과 대학생의 우울은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1은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

희경(2004)은 기혼여성을 대상으로 우울증상에 따른 도움추구태도의 관계를 

알아본 결과 우울증상이 높을수록 소극적인 도움추구태도가 나타나 본 연구

의 결과와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조현주, 임현우와 조현진(2008)은 성인남

녀를 대상으로 우울증상의 특징과 전문적 도움추구에 대해 연구를 진행하였

는데, 우울감이 높을수록 도움추구가 소극적으로 나타났으며, 욕구 요인인 우

울감은 서비스 이용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며, 욕구 

요인은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과 깊은 관련성을 가진다는 선행 연구의 결과

와도 일치한다(박현숙, 민소영, 2005; 이기영 외, 2010). 이에 대해 본 연구의 

가설 RW SRW S.E. C.R.(t)

H 1-1 우울 → 낙인내성 -12.724 -15.935 6.17 -2.062*
H 1-2 우울 → 상담의향 -1.559 -1.531 0.446 -3.499***

H 1-3 우울 → 전문성 -11.285 -12.721 4.434 -2.545*
H 2-1 불안 → 낙인내성 -12.342 -15.262 6.254 -1.974*

H 2-2 불안 → 상담의향 -1.969 -1.908 0.459 -4.292***
H 2-3 불안 → 전문성 -11.994 -13.351 4.497 -2.667**

*p<.05, **p<.01, ***p<.001

표 4. 가설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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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선행연구들과 마찬가지로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이 증가할수록 심

리상담 서비스와 같은 전문적인 도움을 추구하지 않으려는 경향이 나타난 것

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우울과 같은 심리적인 어려움에 처할 때 상담과 

같은 전문적인 도움추구를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거나 실제로 심리상담 서

비스를 받아본 경험이 낮은 것을 반영한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정신건강

상담에 대한 인식 변화와 홍보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군사학과 대학생

들이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를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이를 제공받기 위한 단계

의 첫 번째는 주변인의 문제인식일 것이다. 문제 인식 외, 문제에 대해 도움

을 요청해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

회적 인식과 적절한 서비스의 접근도 필요할 것이다. 

둘째, 군사학과 대학생의 불안은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가설 2는 채택되었다. 이와 관련하여 김남희 등(2012)

과 Sourander 등(2005)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외현화 문제

보다 불안과 같은 내재화 문제가 정신과적 진단이나 문제 인식과 관련이 있

다고 하였다. 이에 청소년들의 내적 심리상태에 대한 보다 높은 관심과 이해

가 필요하며, 그들이 경험하는 심리적 어려움이 반영된 정신건강서비스를 받

을 수 있도록 하는 준비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바 있다. 또한  

Zwaanswijk(2003)은 우울과 같은 부정적 심리상태를 경험하는 청소년들이 정

신건강 서비스에 대한 필요성을 높이 인지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가능성이 높

다고 언급하여 본 연구의 결과와 맥락을 같이한다.  Wu(1999)는 우울과 불안 

등 정신적 장애를 가진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한 결과 심리

상담에 대한 필요성을 높게 인지한다고 언급한 바 있다. 

따라서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정신건강문제에 대해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자원을 교육하고, 교수나 대학 관계자들과 같은 주변의 제공자와 신뢰 있는 

관계를 맺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변의 도움도 중요할 것이다. 

이는 청소년과 대학생 시기는 자신의 문제에 대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Rickwood, Deane & Wilson, 2007). 또한 대학

은 교내 상담사 등을 갖추고, 지역의 심리상담 서비스 기관이나 전문가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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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온라

인과 SNS를 통한 적극적인 정보제공과 개입도 도움이 될 것이다.

Ⅴ.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군사학과 대학생들의 우울과 불안에 따른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

의 관계를 살펴봄으로써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심리상담과 같은 전문적 서비

스를 받는데 장애물을 이해하고 개선하기 위한 복지 실천의 실증적 근거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를 진행하기 위해 2020년 4월 서울 및 경기 지역에 

소재하는 대학 중 군사학과가 개설된 2개 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을 대상

으로 250부의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중 불성실한 설문지 19부를 제외하여 

총 231부의 자료를 EXCEL 2016, SPSS 18.0, AMOS 18.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 확인적 요인분석, 신뢰도 검증, 상관관계분석,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우울과 불안은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에 부정

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를 통해 군사학과 대학

생들이 해당 시기에 경험할 수 있는 부정적인 심리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학교와 기관, 정부의 역할을 제시하고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스스로 문제에 

대한 인식과 개선의 노력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가 가지는 한계점 및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일부지역의 군사학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정하여 타 전공이나 타 

지역의 대학생들에 대한 결과로 일반화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추후 후

속연구에서는 표본의 대표성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시도의 연구가 필요할 것

이다. 둘째, 본 연구는 심리상담 서비스 태도를 종속변수로 연구를 실시하였

다. 그러나 Ægisdóttir 와 Gerstein(2009)는 태도보다 의도가 소비자들의 행동

을 더 정확하게 예측한다고 언급하여 실제 군사학과 대학생들이 실제 상담에 

참여할지에 대한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높지 않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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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실제 상담의도에 대한 척도개발과 종속변수로 활용하여 심리상담 

서비스 참여행동을 더 정확하게 예측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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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lationships betwee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ttitudes according to 

Depression and Anxiety of Military College Students

An, Kyeong-Han(Sunmoon Univ.)

This study aims to suggest the empirical basis of welfare practice to understand 

and improve obstacles to receiving professional services such as psychological 

counseling due to psychological problems by exami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ttitude according to depression and anxiety of 

military college students. To conduct the study, 250 questionnaires were 

distributed to university students attending two universities in Seoul and Gyeonggi 

area in April 2020, where military departments were opened. A total of 231 

questionnaires were used, excluding 19 insincere questionnaires, using EXCEL 

2016, SPSS 18.0, AMOS 18.0 program to perform descriptive statistical analysis, 

confirmatory factor analysis, reliability verification, correlation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The results of the analysis showed that 

depression and anxiety had a negative effect on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ttitude. Through these results, the role of schools, institutions, and governments 

to improve the negative psychological problems that military college students can 

experience at the time of the year was presented and the military college 

students presented their own ways to recognize and improve the problems.

Key words: Military Department, Depression, Anxiety, Psychological Counseling 

Service Attitu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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